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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은 2009년 1월부터 통계학에 근거한 새로운 레이팅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글에서 왜 새로운 레이팅 제도가 필요한가, 새로운 제도의 원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새로운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 등을 논의함으로써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는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가?

한국기원이 2005년에 랭킹 제도를 도입한 것은 늦은 감이 있었지만 매우 잘한 일이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일부 기사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몇 년이 지난 이제는 랭킹 제도가 잘 정착되었고 처음보다 많이 향상되었다.  랭킹 위원회는 여러 가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랭킹 제도를 몇 번 개정했고, 특히 2008년 1월에 개정한 현 제도는 과거의 것보다 훨씬 향상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랭킹 위원회의 잘못이 아니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너스 제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결함 때문이다.  랭킹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더 나은 방법이 없는가 고심하였다.  “고장나지 않았으면 고치지 말라”는 서양 속담이 있듯이  현재의 랭킹 제도가 문제가 없으면 구태어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현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솔직하게 먼저 지적하기로 하자.  새로운 제도가 채택된 다음에는 이것이 현 제도가 되므로,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개정 이전의 제도를 기존의 제도라고 부르자. 
첫째, 기존의 랭킹 제도는 뒷북을 치고 있다.  예를 들면, 목진석이 2007년에 최다승을 올리면서 바둑을 잘 두었고, 최철한은 슬럼프에 빠져서 2007년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2007년 7월까지 최철한은 3위를 유지하다가 그 후에 차차 서열이 내려가서 12월에 6위가 되었고, 목진석은 2007년 내내 최철한에게 뒤져 있다가 12월에 들어서야 최철한을 따라 잡았다.  2008년에 들어서는 반대로 목진석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고 (2008년 11월 말까지의 승률은 65%), 최철한은 76%로 최고의 승률을 내고 있는데,  2008년 12월의 최철한의 랭킹은 9위이고 목진석의 랭킹은 4위이다.  또 2007년에 명인전에서 준우승하고 농심신라면배 본선에 오르는 등의 전과를 올렸으나 2008년에는 승률이 58%인 조한승의 2008년 11월의 랭킹은 5위였고 12월에 8위이다.  다시 말해서, 2008년 들어서 11개월이 지났는데도 2007년에 바둑을 잘 둔 기사들의 점수가 높고, 2008년에 바둑을 잘 두는 기사들의 점수는 낮다.  기존의 랭킹 제도는 현재 누가 잘 두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누가 잘 두었는가를 말하여 뒷북을 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2008년 1월부터 레이팅 산정 기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는데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기존의 보너스 제에서는 기전이 끝난 다음에야 8강, 4강, 준우승, 우승, 등의 보너스 점수를 주기 때문에 한 기전에서 바둑을 잘 둘 때와 기전이 끝나서 보너스 점수를 받을 때까지 약 6개월의 시차가 있고, 또 산정 기간을 일년을 줌으로, 바둑을 잘 둘 때부터 보너스 점수가 소멸될 까지가 1년 6개월 쯤 걸리는 셈이다.  
둘째, 기존의 랭킹 제도는 바둑 실력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전이라는 프리슴을 통해서 측정하고 있다.  기전의 결과에 따라서 점수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바둑을 잘 둔다는 것은 승률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실력이 좋은 기사를 상대로 좋은 승률을 내면 아주 잘 둔다고 말할 수 있다.  한 기사가 바둑을 잘 두면 그 결과로 기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우승을 하고 하는데, 기존의 보너스 제도는 승률에 따라서 직접 성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 기전에서의 성적에 따라서 바둑 랭킹을 매긴다.  그래서 여러 기전에서 별로 성적을 못 내는 기사가 한 기전에서 성적이 좋아서 8강이나 4강에 올라가면 보너스 점수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승률이 높은 기사보다  랭킹이 높게 나온다. 
셋째, 랭킹 점수 차이와 실력 차이가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  상위권의 기사들은 8강, 4강, 준우승, 우승, 등의 보너스 점수를 두둑히 받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상위 기사들 사이의 점수 차이는 많은 반면에 이런 보너스를 받을 기회가 드문 20위 이하의 기사들 사이의 점수 차이는 비교적 적다.  예를 들어서, 2008년 12월의 이세돌과 목진석의 점수는 각각 14,674와 12,530으로 차이가 2,144점이고, 25위인 김승재는 10,645점이고 50위인 위에량은 10,339점으로서 점수 차이가 불과 306점이다.  전자들 간의 점수 차이가 후자들 간의 약 7배인데, 그렇다면 이세돌과 목진석의 실력 차이가 김승재와 위에량의 실력 차이의 7배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  한 달 사이의 점수 변동의 폭을 보아도 상위 기사들의 것은 매우 큰 반면에 중위권 기사들의 것은 작다.  예를 들어, 강동윤의 점수가 12월에 들어서면서 420점이 올라서 4위에서 3위로 올라갔는데, 만약 50위인 위에량의 점수가 420점이 오른다면 그의 서열은 23위로 깜짝 놀랄만하게 올라갈 것이다.
넷째, 랭킹 점수가 바둑의 승부이외의 요소에 의존한다. 기전의 수가 줄어들면 대국 수에 따른 보너스 점수와 기전의 8강 이상에 오를 때 받는 보너스 점수를 받을 기회가 줄어들어서 기사들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기전의 수가 많아지면 기사들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또 상금제를 도입해서 상금을 탈 기회가 적어져서 하위 기사들이 기전에 참여하는 빈도가 줄어들게 되면 그들은 대국 보너스를 받을 기회가 줄어들어서 실력이 줄지 안했는데도 점수가 줄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 해의 점수와 다음 해의 점수 또는 몇 년 후의 점수를 비교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기사 개개인이 랭킹 점수를 가지고 실력이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  또 한국 기원 소속 기사들의 평균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가늠할 수도 없다.  
다섯째, 기존의 랭킹 점수는 그 때 그 때의 서열을 매기기 위한 숫자이지 그 이외의 의미가 별로 없다. 이세돌과 목진석의 점수 차이가 2,144점이면, 그것에 근거해서 이세돌이 목진석과 대국할 때에 이세돌의 승률이 얼마쯤 되리라고 추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김승재와 위에량의 점수 차이가 306점인데, 이 점수 차이에 근거해서 둘 간의 승률을 짐작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처럼 랭킹 점수가 의미있는 측정치가 아니므로 랭킹 점수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보너스 제도의 근본적인 결함 때문이므로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기전이 일년에 한번씩 열리기 때문에, 뒷북 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너스 점수의 소멸 기간을 1년보다 짧게 잡을 수 없다.  보너스 점수가 임의적인 요소가 있는데, 랭킹 점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없다.  또한 기전의 결과에 보너스 제도가 의존하기 때문에 기전의 증감과 같은 승부 외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특히 앞으로 상금제가 도입되면 기전의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될 터인데, 기존의 랭킹 제도를 거기에 맞추어 개정해 나가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깨닫고 랭킹 위원회는 2008년 초부터 필자와 교신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논의하였고, 5월에는 필자가 직접 한국기원을 방문하여 랭킹 위원회를 만나서 통계적 레이팅 방법에 관해서 논의했다.  그 후에 상호 교신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2. 통계적 레이팅 제도의 원리

앞서 말한 기존 랭킹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오래 동안 서양 장기(체스)에서 적용해온 통계적 레이팅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영어에서 rank라는 단어는 동사로서 쓸 때에 “순위를 매긴다”는 뜻이고 rate 라는 단어는 동사로서 “점수를 매긴다, 평가한다, 등급을 매긴다”는 등의 뜻이 있으므로 레이팅 제도라는 용어가 랭킹 제도라는 용어보다 더 포괄적이어서 영어에서는 레이팅 시스템(rating system)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이므로, 기존의 랭킹 제도를 지칭할 때 외에는, 이 글에서 레이팅 제도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또 바둑 용어에서 rank를 명사로 쓰면 단급을 일컫고 rank system은 단급제도를 일컫는다.)
통계적 레이팅 제도는 보너스 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에서 출발한다.  점수 제도를 도입하면 실력이 높은 선수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보편적이다.  실력이 높다는 것은 승률이 높다는 것을 뜻하므로 두 기사 간의 점수 차이를 가지고 이들 둘이 대국할 때에 승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리적 레이팅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갑이라는 선수가 을이라는 선수보다 100점이 높으면 갑이 이길 확률이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갑이 을보다 점수가 높으니까 승률이 50%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면 제대로 된 레이팅 제도가 아니다.  만약 200점이 높다면 기대하는 승률이 얼마가 되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길 확률 또는 승률 기대치를 두 기사 간의 점수 차이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함수를 구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함수인가?
바둑에서는 접바둑 제도가 있으므로 전통적으로 단급 제도를 도입하여 접바둑의 치수를 정해왔기 때문에 따로 레이팅을 매길 필요를 최근까지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접고 두는 제도가 없는 체스에서는 토너먼트의 조를 실력에 따라 편성하기 위해서 실력을 재는 수단으로 레이팅 제도를 일찍부터 사용해 왔다. 미국 체스 연맹은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레이팅 제도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 것을  깨닫고, 1959년에 일로 박사에게 합리적인 레이팅 제도를 창안하도록 제안했다.  아르파드 일로(Arpad Elo; 1903-1992) 박사는 물리학자였고, 1935-61년 사이에 위스칸신 주의 챔피언을 여덜 번이나 획득한 적이 있는 체스 선수였다.  미국 체스 연맹은 일로 박사가 창안한 “일로 레이팅 제도”를 1960년부터 사용해 왔고, 이 제도의 우수성을 깨달은 세계 체스 연맹에서도 1970년부터 일로 레이팅 제도를 사용해 왔다.  그 후에 세계 여러 나라의 체스 단체에서 일로 제도를 사용해 왔고, 미국의 바둑 협회와  유럽 바둑 연맹에서도 이 제도를 사용해 왔다.  이 제도는 체스나 바둑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또는 두 팀이 직접 승패를 겨루는 모든 경기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탁구 협회와 미국 스크래블 협회에서도 사용하고, 요즈음은 많은 컴퓨터 게임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다. (스크래블은 작은 조각에 쓰여진 알파벳을 사용해서 스크래블 판에 단어를 만들어서 점수를 획득해 가는 경기이다.)

일로 박사는 측정이론에 근거하여 통계적 레이팅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정을 만들었다. 첫째, 한 선수가 개개의 시합에서 발휘하는 성적은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한 정상분포이다.  선수의 정신 상태, 건강 상태, 기분, 바이오 리듬, 등의 요소에 따라서 시합에서 발휘하는 성적이 평균보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그 분포는 정상분포를 따를 것이라는 가정에 이의를 달 수는 없다. 둘째, 정상분포의 표준편차는 매 선수마다 같다.  이 가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수 있다.  어떤 선수는 대체적으로 꾸준하여서 성적이 비교적 고르어서 실력 분포의 표준편차가 작을 것이고, 어떤 선수는 기복이 심하여 표준편차가 클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가정을 받아들여야 승률 기대치 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이 두 가정을 받아들이면 승률 기대치 함수를 도출하는 것은 단순히 수학 문제가 된다.  
일로 박사가 원래 도출한 승률 기대치 함수는 오차 함수를 포함하여서 계산하기가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휴대용 계산기도 없고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일로 박사가 승률 기대치 함수의 값을 컴퓨터로 계산한 결과를 표로 만들어서 미국 바둑 연맹의 각 지역의 토너먼트 진행자들에게 분배하였었다.  그러나 그 후에 원래의 승률 기대치 함수보다 계산하기 쉽지만 원래의 승률 기대치 함수와 거의 같은 값을 주는 함수를 발견하여 그 개정된 승률 기대치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데, 과학용 휴대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다.  







[image: image1.wmf])

2

(

10

1

1

)

(

s

d

d

E

-

+

=


여기서 E는 점수가 d만큼 높은 선수가 이길 확률 또는 승률 기대치이고, s 는 실력 분포의 표준 편차를 나타낸다.  표준편차 s의 값에 따라 선수들 간의 점수의 간격이 결정되고 점수 분포의 범위를 결정하면 점수의 스케일이 정해진다.  만약 점수 차이 d가 음수이면 점수가 낮은 선수의 승률 기대치를 나타낸다.
미국 체스 연맹에서는 표준편차를 200으로 하고 최고수의 점수가 약 2800점이 되도록 정해서 레이팅 제도를 만들었다. 한국기원의 랭킹 위원회에서는 표준편차를 400점으로 하고 최고수의 점수가 약 9600점이 되도록 정했다.  그러면 승률 기대치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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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1)
점수 분포를 기존의 랭킹 제도의 점수와 비슷한 분포를 가지게 하지 않은 이유는 네 자리 숫자가 다섯 자리 숫자보다 기억하기 쉬우므로 기사들이나 바둑 팬들이 레이팅 점수를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특히 상위 기사들의 점수는 9000점 이상이므로 공통적인 첫자리 숫자를 빼고 세 자리 수만 기억하면 된다.

승률 기대치 함수가 결정되면 두 선수 사이의 점수 차이에 근거하여 그 둘 사이의 승률을 예측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실제 전적에 근거하여 역으로 점수를 계산할 수도 있다.  공식1의 수식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1에 20점 간격으로 계산한 승률 기대치를 보면 이것이 어떤 함수인지 감을 잡을 수 있다. 

표1. 점수 차이와 승률 기대치 (%)

	점수

차이
	승률

기대치
	
	점수 

차이
	승률

기대치
	
	점수
차이
	승률

기대치

	0
	50.0
	
	300
	70.3
	
	600
	84.9

	20
	51.4
	
	320
	71.5
	
	620
	85.6

	40
	52.9
	
	340
	72.7
	
	640
	86.3

	60
	54.3
	
	360
	73.8
	
	660
	87.0

	80
	55.7
	
	380
	74.9
	
	680
	87.6

	100
	57.1
	
	400
	76.0
	
	700
	88.2

	120
	58.5
	
	420
	77.0
	
	720
	88.8

	140
	59.9
	
	440
	78.0
	
	740
	89.4

	160
	61.3
	
	460
	79.0
	
	760
	89.9

	180
	62.7
	
	480
	79.9
	
	780
	90.4

	200
	64.0
	
	500
	80.8
	
	800
	90.9

	220
	65.3
	
	520
	81.7
	
	820
	91.4

	240
	66.6
	
	540
	82.6
	
	840
	91.8

	260
	67.9
	
	560
	83.4
	
	860
	92.2

	280
	69.1
	
	580
	84.1
	
	880
	92.6


일단 모든 선수들의 점수가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시합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조정해 가야 할 것이다.  일로 박사에 의하면 한 대국의 결과에 따른 점수 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조정될 점수 = (대국 성적 – 승률 기대치) x (비례 상수 k)
(공식2)

여기서 대국 성적은 이겼을 때가 1이고 졌을 때는 0이고, x는 곱표이다.  또 비례 상수k는 한 기사가 한 판의 바둑을 이겼을 경우와 그 판을 졌을 경우의 점수 차이로서 한 대국의 값어치라고 볼 수 있다. 
이 공식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 보자. 첫째, 한 대국에서 이긴 선수가 얻는 점수와 진 선수가 잃는 점수가 같다.  예를 들어, 선수 A와 선수 B가 대국하였을 때에 A의 승률 기대치가 60%이라고 가정하자. 선수 A 가 얻는 점수는 (1-0.6) 곱하기 k, 즉 0.4 곱하기 k이다. 선수 B의 대국 성적은 0이고 승률기대치는 0.4이므로 그의 점수 변화는 -0.4 곱하기 k이다. 그러므로 일로 제도의 점수 조정은 일종의 영합 경기(zero-sum game)이다.  둘째, 상대의 점수가 자기의 점수보다 높을 수록 이겼을 때에 얻는 점수가 크고 졌을 때에 잃는 점수는 작다.  반대로 상대의 점수가 자기 점수보다 낮을 수록 이겼을 때에 얻는 점수는 작고, 졌을 때에 잃는 점수는 크다.  셋째, 대국 결과에 따라 두 대국자 간에 점수가 오가기 때문에 대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제한 기전을 레이팅 계산에 포함해도 제한 기전이라서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들에게 불이익이 없다. (랭킹 위원회에서 아직은 제한 기전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앞으로 포함하기로 해도 쉽게 고칠 수 있는 사항이다.) 앞으로 상금제를 도입하면 많은 기전이 제한 기전이 되거나, 상금을 탈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여 하위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 터인데, 이런 경우에 통계적 레이팅 제도에서는 어느 기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레이팅 점수에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된다. 또한 대국 수가 많아서 부담을 느끼는 상위 기사가 기전을 골라서 참여해도 불이익이 없다.  

한 달 동안에 여러 대국을 하였을 때에,  총 점수 변화를 공식 2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총 조정할 점수 = (이긴 대국 수 – 승률 기대치의 합) x (비례 상수 k)
대국 성적이 이겼을 때가 1이고 졌을 때가 0이므로 이것을 모두 합한 것이 이긴 대국의 수가 된다. 여기서 승률 기대치는 각 대국 상대의 점수에 따라서 공식1에 의해 계산한다. 이 공식에서 보듯이 이긴 대국수가 승률 기대치의 합보다 크면 점수가 올라가고 그보다 작으면 점수가 내려간다. 만약 한 선수가 자기보다 평균적으로 실력이 낮은 선수들과 10판의 대국을 했다고 하고, 평균 승률 기대치가 0.7이라고 하자.  이 경우에 10판 중 6판을 이겼다면, 승률 기대치의 합은 7(0.7x10)인데, 이긴 대국수는 6이므로 k만큼 점수를 잃는다.  만약 일곱 판을 이겼다면, 기대한 만큼 이겼으므로 점수 변화가 없다.  
이처럼 한 기사가 한 달 동안에 기대보다 잘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기대보다 못하면 점수가 내려간다.  그래서 기사들의 점수가 대체로 기사들의 성적을 반영하게 된다.  실력이 느는 선수의 점수는 점점 올라가게 되고 실력이 그대로 있는 선수의 점수는 평균 값 부근에서 매달 약간씩 오르락내리락하게 된다.  

대국의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도입할 수 있고, 공식2를 이겼을 때와 졌을 때로 나누어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승자의 조정될 점수 = (1-승률 기대치) x (비례 상수 k) x (가중치)
(공식2a)
패자의 조정될 점수 = (0-승률 기대치) x (비례 상수 k) x (가중치) + 알파











(공식2b)
여기서 알파는 진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위로 점수인데, 이것은 다음에 말하는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 단체의 선수들의 실력이 평균적으로 정체되어 있으면 공식2의 점수 조정 공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실력이 늘고 있는 선수들이 있으면, 이들의 점수가 올라감으로써 다른 선수들의 점수를 빼앗아 간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실력이 줄고 있지 않은데도 점수를 빼앗겨서 점점 점수가 내려가게 된다.  이것을 점수의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미국 체스 협회에서 일로 레이팅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에 디플레이션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유럽 바둑 연맹에서는 진 대국에 알파를 더하여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있다.  알파의 값을 매우 작게 잡아도 매 대국 마다 약간씩의 점수가 도입되므로 이것이 모아져서 디플레이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기원의 새로운 제도에서도 이 공식을 사용하여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이 위로 점수의 크기는 실제 자료를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필자는2000년부터 2007년 말까지의 전적을 분석하고 연구하여이 알파 값을0.8로 잡는 것이 좋은 것을 발견했다.  

여기서 k의 값을 너무 크게 잡으면 점수의 변동 폭이 커져서 점수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반면에 너무 작게 잡으면 실력이 늘거나 주는 선수들의 실력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어떤 것이 적정한 k값인지는 실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결정해야 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중치를 표2와 같이 정했을 때에, k 값을 14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2. 가중치

	
	예선
	본선
	결승전(도전기)

	1등급 기전
	2.0
	2.5
	3.0

	2등급 기전
	1.5
	2.3
	2.5

	3등급 기전
	1.0
	1.5
	2.0


그런데, 새로 입단해서 들어오는 새내기들의 점수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간략하게 말하고 넘어가자.  새내기들의 대국수가 충분할 때까지 임시 점수를 부여하는데, 이것은 상대 대국자의 점수 증감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값이다.  새내기의 대국 숫자가 4이하인 경우, 5에서 9이하인 경우, 10이상에서 30미만까지의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공식을 사용하여 임시 점수를 계산한다.  새내기의 대국 수가 30이 넘은 경우에는 점수가 믿을만하다고 여겨서 그 다음부터는 위의 세 공식을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계산한다.  또 새내기는 입단 이후 30국 이상을 두었을 때에만 순위 발표에 포함된다.  국제 기전에 참여하는 해외 기사들의 레이팅도 30국 미만을 대국한 경우에는 새내기들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임시 점수를 계산하고, 36개월 동안에 30국 이상을 대국한 기록이 있는 해외 기사의 경우에는 위의 점수 조정 공식을 사용하여 점수를 조정해 나간다. 
3. 새로운 제도의 적용
새로운 레이팅 제도에서는 매 대국마다 점수의 증감이 계산되므로 점수가 어떻게 오르내리는가가 매우 투명하다. 점수 변화를 공식 1, 2a와  2b를 사용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계산해보자.  
첫째, 점수가 9200인 선수 A가  점수가 9020인 선수 B와 가중치가 1인 대국에서 이겼다고 하자.  점수가 180점이 높은 A의 승률 기대치는 표1에 의하면 62.7%, 즉 0.627이다.  두 대국자의 승률 기대치를 합하면 1이므로 B의 승률 기대치는 0.373이다.  이들 숫자와 k 값 14를 공식 2a와 2b에 대입하면 두 선수의 조정될 점수는 다음과 같다.
A의 조정될 점수 = (1-0.627) x 14 x 1 = 0.373 x 14 = 5.2

B의 조정될 점수 = (0-0.373) x 14 x 1 + 0.8 = -5.2+0.8 = -4.4

여기서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알파 값 0.8이 없다면 승자가 얻는 점수와 패자가 잃는 점수의 크기가 똑 같다. 
둘째, 선수 A가 점수가 9500인 선수 C와 가중치 1인 대국에서 A가 이겼다고 하자. 표1에 의하면 점수가 300점이 높은 C의 승률 기대치가 0.703이고, 따라서 A의 승률 기대치는 0.297이 된다.  

A의 조정될 점수 = (1-0.297) x 14 x 1 = 0.703 x 14 = 9.8
C의 조정될 점수 = (0-0.703) x 14 x 1 + 0.8 = -9.0

점수가 같은 선수끼리 두었다면, 승자가 k값의 절반인 7점을 얻게 되는데, 선수 A가 자기보다 점수가 높은 C에게 이겼을 때는 이보다 큰 9.8점을 얻었고, 점수가 낮은 B에게 이겼을 때는 7보다 작은 5.2점을 얻었다.  

셋째, A가 점수가 9450점인 선수 D에게 가중치 1인 대국에서 졌다고 가정하자. 이 때에 D의 점수가 250점이 높은데, 240점이 높을 때는 승률 기대치가 0.666이고 260점이 높을 때는 0.679이므로 이 중간 값을 취하여 D의 승률 기대치를 0.6725로 잡을 수 있다.  이 값을 대입하면, 점수 조정은 다음과 같다. 

D의 조정될 점수 = (1-0.6725) x 14 x 1 = 4.6

A의 조정될 점수 = (0-0.3275) x 14 x 1 + 0.8 = -4.6 +0.8 = -3.8

둘 사이의 점수 차이가 크므로 승자인 D가 얻는 점수가 작고 패자인 A가 잃는 점수도 작다.  만약 이 대국에서 A가 이겼다면 9.4점을 얻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1을 이용하여 임의의 점수 차이에 대한 승률 기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점수 차이가 153점이라 하자.  표에 의하면 140점의 승률 기대치와 160점의 승률 기대치의 차이가 0.014이므로 20점 간격이고 153이 140점보다 13점이 높으므로 0.014 곱하기13 나누기 20을 해서 그 결과가 0.009인데 이것을 140점의 승률 기대치 0.599에 더하면 0.608이 된다.  그러나 대충 140점의 승률 기대치와 160점의 승률 기대치의 평균을 취하면 0.606이 되는데, 이 값을 써도 점수 변화는 소수점 아래에서만 차이가 나니까 10점 간격으로 승률 기대치를 계산해도 대충의 점수 변화를 아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처럼 매 대국 당 얻거나 잃는 점수가 많지 않지만 가중치가 1보다 크면 거기에 비례해서 점수의 증감 폭이 커지고, 한 달 동안에 여러 대국이 있으므로 많이 이기면 몇 십 점이 올라갈 수 있고 많이 지면 몇 십 점이 내려갈 수 있다.  
새로운 레이팅 제도를 한국기원에 도입하기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한국기원의 공식 대국 자료를 공급받아서 필자가 레이팅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검토 연구하고 또 그 결과를 랭킹 위원들과 토의하여 세부 사항을 결정한 것이다.  먼저 2000년도의 전적에 근거하여 레이팅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2001년 1월의 레이팅으로 삼고 그 다음부터는 매달 레이팅을 점수 조정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해 왔다.  이처럼 2000년도부터 계산을 시작한 이유는 k 값과 알파 값을 적절하게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알파 값은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러 해의 전적을 분석해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대국의 빈도가 높지 않은 시니어 기사들과 해외 기사들의 레이팅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도 여러 해의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신예 기사들의 실력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해의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실린 “바둑 실력과 나이의 상관성”이라는 필자의 글을 참조)
이처럼 지난 9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하여 도입한 제도이므로 이미 9년의 경험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제도를 시작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50년 가까이 이 제도를 운영해온 체스 레이팅 제도를 연구한 논문들과 유럽 바둑 연맹에서 실시하는 레이팅 제도를 연구하여 참조하였으므로 이미 많은 경험에 근거하고 있는 제도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통계적 레이팅 제도는 보너스 제도와 전혀 다른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고, 보너스 제도의 단점들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므로 기존의 보너스 제도의 점수나 순위와 비교하여 새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새 제도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처럼 전혀 다른 개념에 근거한 두 제도이지만 2008년 11월의 50위까지의 명단을 비교하면 그 중에 46명이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고, 12월에도 46명이 공통적이다. 이것은 기존의 제도와 새로운 제도가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먼저 스냅샷인 2008년 12월의 레이팅 점수를 비교하는 대신에 3위부터 7위까지의 지난 2년 동안의 레이팅 변화를 검토하여 보자.  그림1에서 보면, 2007년 6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최철한의 점수가 빨리 내려간 것을 볼 수 있는데, 6월 1일부터 11월 말 사이에 15승 27패(승률 36%)의 저조한 기록을 냈다.  그는 2008년 초에 최저점에 이른 다음에 2008년 4월과 5월에 15승 3패(승률 83%)의  좋은 성적을 내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서 6월에는 목진석과 거의 같은 점수를 냈다. 이처럼 전적에 따라 점수가 즉각 변한다. 그 후로도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11월에는 박영훈, 목진석과 비슷한 점수에 이르렀다.  이처럼 새로운 제도는 최철한의 성적 변화를 제빨리 반영하고 있다. 목진석은 2007년에 최다승 기록을 세웠는데, 목진석이 최철한을 능가하기 시작한 것이 2007년 8월로 기존의 제도에서 12월에야 능가한 것보다 빠르고, 2008년에 최철한이 슬럼프에서 회복하였을 때에 이미 6월에 최철한이 목진석과 비슷한 점수를 가지게 되었는데, 기존의 제도에서는 아직도 목진석의 점수가 최철한의 점수보다 한참 높다.  
강동윤이 2008년 들어서 마인드 스포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명인전과 박카스배 천원전의 도전기와 결승에 올라가서 각각 첫 판을 이세돌에게 이겼고, 농심신라면배에서 5연승을 거두는 등의 욱일승천의 기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적 레이팅 제도에서는 그의 레이팅이 이미 2007년 11월에3위에 올랐는데, 그가 그 해 6월 초에서 10월 말 사이에 37승 8패(승률 82%)의 전적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 후에 박영훈과 3위 경쟁을 하다가 박영훈의 저조로 2008년 7월부터는 확고히 3위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기존의 제도는 2008년 12월에 들어서야 그의 레이팅이 3위라고 인정하고 있다.  강동윤은 2007년 11월 초부터 2008년 8월 말 사이에 48승 20패로 71%의 승률을 올려서 자기의 올라간 점수를 유지하다가  2008년 9, 10, 11월에 17승 3패로 85%의 승률을 올려서 점수가 또 올라갔다. 기존의 제도가 뒷북을 치고 있는데, 이상에서 보듯이 새로운 제도는 이것을 잘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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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지난 2년의 레이팅 점수 변화

이 그림에서 이들의 점수가 2년 동안에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는데 평균 점수가 176점이 올랐다.  이들이 아직 젊어서 실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젊은 중위권 기사인 진동규와 배준희의 점수가 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에 이들의 점수 증가는 실력이 늘기 때문이다.) 특히 강동윤은 2년 동안에 300점 가까이나 늘었다. 최철한은 슬럼프를 거쳤으나 2년 전의 점수를 회복했다. 그러나 남들이 다 향상하였으므로 그는 2년 전에는 이 그룹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지금은 가장 낮다. 또 이 그림에서 이들의 순위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새로운 레이팅 제도에서 기존의 제도에서보다 순위가 많이 내려갈 기사로 최원용이 있다.  그림 2에서 통계적 레이팅이 그와 비슷한 기사들의 2008년의 레이팅 변화와 비교해 보자.  최원용은 2008년 1월에 8전 전승을 해서 점수가 많이 올랐으나 그 후로는 특별하게 성적을 내지 못해서 점수가 오르락내리락하였을 뿐이다. 그가 한국바둑리그에 선발되었고 명인전의 본선에 올랐으나 한국바둑리그에서 4승 10패의 성적을 냈고, 명인전 본선 리그에서 2승 7패의 성적을 내서 부진하였다.  또한 새로운 제도에서는 본선에 오른 것에 대한 보너스 점수가 없다. 과거의 랭킹 제도에서는 대국 보너스 25점씩 받기 때문에 한번 한국바둑리그에 뽑히면 부익부 현상으로 계속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에 반응하여 2008년 1월부터 대국 보너스 점수를 25점에서 5점으로 줄였으나 한국바둑리그에서 14판의 대국을 하면 아직도 70점의 보너스를 받게 된다.  새로운 통계적 레이팅 제도에서는 대국에 대한 보너스 점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바둑리그에 뽑혔다고 특별히 점수 유지에 이점이 없다.  한국바둑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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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위권 기사들의 2008년의 점수 변화

이 그림에서 다른 기사들은 점수가 오르락내리락하여 특기할 점이 없는데, 진시영이 6월 이후에 점수가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6월 초부터 11월 말까지에 14승 3패(승률 82%)를 기록하고 있고, 그 중에는 삼성화재배 본선 2회전에서 구리에게 승리한 것을 포함한다.  이처럼 좋은 성적을 내면 점수가 바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통계적 레이팅 제도의 장점이다. 
4. 결론

무슨 제도이든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당장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특정인을 불공평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타당한 원칙에 근거한 것이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지금은 어느 특정인에게 불리한 것같지만, 상항이 바뀌면 유리하게 될 수도 있다.  1년 전에 이 제도를 채택하였으면, 목진석에게 일시적으로 유리하였을 것이고 최철한에게 일시적으로 불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실시하니까 최철한에게 일시적으로 유리하고 목진석에게 일시적으로 불리하게 된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의해서 순위가 많이 떨어진 기사들이 있겠지만, 2008년 1월에 랭킹 제도를 개정하였을 때에 최철한은 5등이 떨어졌고, 루이나이웨이는 19등이나 떨어졌고, 반대로 한상훈은 8등이나 올라간 적이 있다.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랭킹 제도의 문제점을 다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점수가 뒷북 치고 있는 것을 해결하여 실력의 변화를 즉시 반영한다.  이것은 매달 대국 결과에 의해 점수가 조정되는 “점수 직불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보너스 제도는 기전이 끝나야 보너스를 주는 “점수 후불제”이다.) 둘째, 바둑 실력을 토너먼트의 틀에 의존하여서가 아니라 대국의 승패에 근거하여 직접 측정한다.  가중치를 기전 등급과 본선, 예선, 등으로 나누어 정한 것은 기전의 틀에 영향을 받는 점인데,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셋째, 레이팅 점수가 승률 기대치에 근거한 것이므로 점수 차이를 가지고 두 기사가 대국할 때에 그들 간의 승률을 예측할 수 있다.  넷째, 레이팅 점수가 승부 이외의 요소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보다 기사당 년간 대국 수가 훨씬 작았고 기전 수도 작았던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레이팅을 일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앞으로 상금제가 도입되어서 대국의 양상이 많이 변화하더라도 새로운 제도가 이것을 문제 없이 다룰 수 있다. 다섯째, 레이팅 점수가 의미를 가지는 측정치이므로 이것을 분석하여 중요한 연구를 할 수 있다. 다음의 “바둑 실력과 나이의 상관성”이 그 한 예이다.  레이팅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한국기원의 정책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공급할 수 있고, 팬들의 관심을 끄는 읽을 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외의 장점을 더 들면 다음과 같다. 여섯째, 이미 50년 가까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서 잘 알려진 제도에 의한 것이므로 구구히 설명하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기원의 영어 웹 사이트에 레이팅 제도를 소개하고 레이팅 점수를 실으면 많은 외국 바둑 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바둑계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곱째, 통계적 레이팅 제도는 오래 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  여덟째, 점수 변동이 매 대국의 결과에 따라서 간단한 공식(공식 1, 2, 3b)에 의해서 계산되므로 점수 변동의 내역이 투명하다. 아홉째, 디플레이션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때에 기사 개개인의 성적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어서 개인의 커리어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현재의 레이팅 뿐 아니라 레이팅이 늘고 있는 기사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게 하여서, 예를 들면 한국바둑리그의 감독들이 선수를 선발하는 데에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한국기원 전체의 실력의 변화를 연구하여 발전상을 수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열째, 한국기원이 합리적인 레이팅 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중국기원이나 일본기원에 본이 되어서 프로 기사들을 위한 국제적 통합 레이팅 제도를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새로운 레이팅 제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새 제도에 익숙해지면 이 장점들을 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월간 바둑에 레이팅 분석의 글을 실었는데, 앞으로도 이와같은 글을 실어서 독자들의 흥미를 끌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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